
80년5월21일,광주금남로에서맨주먹의시

민을향해공수부대가총을난사했다. 우리군

대가,우리국민에게총을쏜것이다.수많은시

민이죽고다쳤다.

거리에는피비린내가진동했다. 광주시민이

총을든계기다. 시민들은나와내가족을지키

기위해무기를들었다.시민군이결성됐다.시

민군과계엄군의공방이시가전양상을띠기시

작했다.그날늦은오후전남도청에서계엄군을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공수부대를 물리친

것.

계엄군만행과광주참상은전남곳곳으로전

해졌다.광주참상을전해들은지역에선공수부

대만행을규탄하는시위가일어났다. 일부지

역민은광주로달려갔다.

광주참상은무안에도바로전달됐다.공수부

대의도청앞집단발포이후광주를빠져나온

시위대가무안읍에도착하면서다.시위대는나

주와함평을거쳐무안으로왔다.

●광주거주자녀 친인척들안전걱정태산

광주에서내려온시위대는 공수부대가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다 며 궐기를

호소했다.공수부대에구타당하고광주를겨우

빠져나온지역주민증언도잇따랐다.무안군민

이동요했다. 광주에살고있는자녀와친인척

이걱정됐다.

광주참상을전해들은군민이버스터미널앞

으로모여들었다. 40∼50대 중장년층은물론

고등학생들도많았다. 금세 500여명이터미널

광장을가득메웠다.공수부대만행을규탄하는

목소리가읍내전역으로퍼졌다.광주고속버스

를타고무안읍내에들어온시위대가운데일부

는목포로향했다. 일부는망운 운남면을거쳐

해제면으로갔다.해제지서무기고를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지서를지키는경찰도없었다. 시

위대는 수월하게 총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총기의노리쇠가이미제거된상태였다.

22일읍내에머물던시위대가무안지서무기

고를찾아갔다.무안지서는지금의무안군청옆

에자리하고있었다. 지서를지키는경찰이없

기는여기도매한가지였다.

학생으로 보이는 시민군이 먼저 무기고 열

쇠에총을쐈어요.열리지않았습니다.그옆에

있던시민군이쏜총에열쇠가박살났어요. 무

기고에는칼빈소총과많은실탄이있었고시위

대가 소총과 실탄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제가막아섰죠.

당시 현장에 있던 무안군민 김학주씨 말이

다. 김씨는당시 29살무안박병원응급차운전

원이었다.그는날마다응급차를몰고전남대병

원을오가다시피했다. 광주참상을직 간접으

로많이보고들은터였다.

김씨는 우리를지켜줄총과실탄은지역에

있어야한다. 자칫오발사고라도나면군민안

전이보장되지 못한다 면서 무기 반출을 막았

다.시민군이들고있던무기를내려놓았다.

김씨는다른주민과함께무기를망운지서인

근에숨겨뒀다가나중에반납했다.덕분에총기

로인한안전사고를미리막을수있었다는게

김씨의말이다.반대주장도있다.무안지서무

기고에서시위대가소총과실탄 1만4000여발

을차에싣고현경면쪽으로갔다는얘기다.

●시위대광주진입논의…식당선주먹밥 김

밥건네

시위대는버스터미널에모여광주진입을모

색했다. 하지만 계엄군이 광주 외곽을 통제해

들어갈수없다는소식만들려왔다. 나주를통

한진입은산포와남평에서막히고영광을통한

진입도송정리에서막힌다는얘기였다.

시위대는23일까지무안읍내유선여관,무등

여인숙 등에서 머물며 광주 진입 기회를 계속

엿봤다.

군민은시위대를격려하며응원했다.읍내식

당에선주먹밥과김밥을만들어시위대에나눠

줬다.음료,과자등먹을거리도건넸다.주먹밥

은 시장 상인과 함께 성남리 후청동 주민들이

만들었다. 군민의 격려를 받은 시위대는 다시

한번항전의지를다졌다.

지금도그렇지만무안은광주와목포를이어

주는길목이다. 80년당시엔무안을거치지않

으면광주도목포도오갈수없었다. 신안과함

평,영광을이어주는교통요충지이기도했다.

무안읍은시위대가정보를주고받는장소였

다. 목포와함평 영광의시위대도무안읍에와

서갖가지정보를얻어갔다.무안은자연스럽게

서남권항쟁의거점이됐다.무안버스터미널이

5 18사적지로지정돼있다.

5 18사적지안내판은무안군청,청계면사무

소, 지산군부대, 망운면사무소앞에도세워져

있다. 당시광주와목포를오가는길목인청계

면에선광주참상을전해들은주민들이계엄군

만행을규탄하고시위대를격려했다.

망운면과 해제면에서도 주민들이 시위대에

먹을거리를제공하며응원했다.

●삼향면군부대앞서시위대에총격

광주-목포간 도로 삼향면지산군부대앞은

무안과 목포를 오가는 차량 시위대 통로였다.

계엄군은시위대이동을막기위해저지선을설

치했다. 저지선은부대앞과지산마을에2중으

로 설치됐다. 무안지역 경찰서와 지서 무기도

부대로옮겨졌다.총기가시위대손에들어가는

것을막기위해서였다.

목포석현동검문소도계엄군에의해봉쇄됐

다.목포로오갈수없게된시위대는무안관내

와인근영암 함평등지를오가며차량시위를

벌였다. 21일저녁부대앞에서군인들이시위

대를향해총격을가했다.시위대가탄버스2대

가공격을받았다.부상자가발생했다.

23일엔목포시위대100여명이군부대에찾

아와총기를반납했다.시위대는차량3대에나

눠 타고 군부대 앞까지

왔다. 총기 반납은 당시

목포시장이설득한것으

로알려졌다.

기획

그해오월남도는하나였다 5 18전남사적지를가다

1.계엄군만행과광주참상속속전해지다

2.목포-시민투쟁위원회,민주화운동이끌다

3.나주-광주와서남부시위대이어준길목

4.화순-시위대와주민생사넘나든너릿재

5.강진-고등학생나서고교인들은뒷바라지

6.해남-향토사단군인시위대에무차별총격

7.영암-총기 실탄싣고 가자!광주로

8.무안-광주와목포이어준민주항쟁거점

9.함평-시위차량에무상주유 힘내싸워라

무안-광주와목포이어준민주항쟁거점

>>시리즈목차

공수부대집단발포소식에군민들무안지서무기고탈취

이돈삼

전남5 18역사해설사

전라남도대변인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6

무안읍은80년 5월시위대가정보를주고받으며서로격려하는장소였다. 옛무안지서가있던자리, 무안군청앞에5 18 안내판이세워져있다.

광주시위대 무자비한학살

군민들버스터미널앞집결

해제지서무기고급습불구

총기노리쇠등이미제거돼

무안지서찾아가무기탈취

무기고부수고소총등반출

김학주 군민안전보장해야

무기반출멈추고이후반납

군민들계엄군들만행규탄

시위대에김밥 주먹밥제공
무안버스터미널앞에세워진5 18사적지표지석. 무안버스터미널은80년당시서남권항쟁의거점

이됐다.

무안군청전경. 예나지금이나무안군행정의

중심공간이다.

광-목간도로변에자리한청계면사무소. 80년

당시 광주참상을 전해들은 군민이 모여 계엄군

의만행을규탄하고, 시위대를격려한곳이다 .

무안지산군부대앞. 80년당시이곳은무안

과목포를오가는차량시위대의통로였다.

80년 5월 차량시위대를 묘사한 청동 부

조물. 무안버스터미널에 설치된 5 18사

적지표지석에새겨져있다.


